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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날염법 

날염양식은 직접날염법(direct printing), 방염법(resist printing), 발염법

(discharge printing), 형부침염법(dyed style printing) 등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는 직접날염법이 많고, 최근 섬유제품에 대해 고부가가치화, 차

별화 경향이 강하여 가늘은 선이나 섬세한 무늬로 날염하는 요구가 많아 방

·발염법에 의한 날염이 증가하고 있다. 

1) 직접날염법 

날염호를 포에 인날하고 그대로 염착시켜 모양을 내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색호를 2종류 이상 사용할 때는 형맞춤을 한 다음 

무늬를 올바로 인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면의 날염 

면의 날염에는 직접염료, 배트염료, 나프롤염료, 반응성염료가 사용된다. 

직접염료는 세탁견뢰도가 나쁘기 때문에 수세를 주로 하는 섬유제품에는 바

람직하지 않다. 반응성염료는 색이 선명하고 견뢰도가 우수하여 사용량이 증

가하고 있다. 

현료수지염료(pigment resin color)는 수세공정이 필요없고 더욱이 각종 섬유

를 날염할 수 있으며, 주로 면과 면/합섬의 날염에 많이 이용된다. 

가) 배트염료에 의한 날염 

배트염료의 날염법에는 ① 탄산칼륨 – Rongalit C법, ② colloresin법, ③ 

flash법, ④ blotch법, ⑤ W/O형 에멀젼법 등이 있다. 



블로치법에 대해서 설명하면 염료를 환원시키지 않고 그대로 분산시켜 원

호에 가하여 날염호를 만든다. 원호는 알칼리나 가열에 의해 응고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주로 밀가루전분과 알긴산소다를 주체로 하는 원호를 사용한다. 이날, 건

조후 blotch roller(무지 롤러)로 가성소다와 하이드로술파이트의 혼합호를 인

날하여 곧바로 flash ager(수평형증열기)로 증열하고 산화, 소핑을 하여 건조한

다. 

나) Naphthol염료에 의한 날염 

나프톨염료에는 날염용으로서 Rapid fast염료, Rapidgen염료, Rapidazol염료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naphthol AS류와 base류의 안정화 diazonium염과의 혼

합물이다. 

Rapidgen염료는 Rapid fast염료보다 안정성이 우수하고, 수요도 많다. 염료를 

가성소다로 용해하여 원호를 넣고 인날, 건조후 중성 또는 산성 증열로 발색

한다. 

염착되지 않은 불용성아조염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알칼리와 게면활성제 

욕에서 소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습윤견뢰도는 양호하지만 드라이클리닝

에 약한 결점이 있다. 

다) 반응성염료에 의한 날염 

반응성염료는 침염분야에서 주로 면니트의 염색에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데, 날염용으로서 염착성(build up)이 높고, 염색견뢰도가 우수한 염료가 개발

되어 면의 날염분야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날염용의 염료로서는, 

① 염료의 고착성이 높다. 

② 세정이 용이하고 백탕오염(stain on the white ground, 희게 남아 있어야 할 



부분에 오염이 된 불량)이 적다. 

③ 1상 날염에서 스티밍조건이 조금 변하더라도 염착성의 변동이 적다 

④ 날염호의 안정성이 좋다. 

⑤ 염색견뢰도, 특히 염소수, 땀, 일광 등의 견뢰도가 우수하다.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종래의 염료중에서도 날염용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는데, 날염용염료

로는 monochlorotriazine계에 Sumifix H(주우), Procion H(ICI), Kayacion P.A(일본

화약), Diacron(삼릉), Cibacron(Ciba-Geigy) 등이 있고, Sumifix Supra(주우)도 날

염을 겨냥한 것이며, Drimarene R(Sandoz), Levafix PN(Bayer의 셀룰로스용 신형 

반응성염료) 등 각사로부터 새로운 염료가 나오고 있다. 

반응성염료의 날염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가) 1상법 

· 증열법 : 인날, 건조후 100~103℃, 2~5분간 증열한다. 일반적으로 알칼리

로는 중조가 사용된다. 단시간에 고착하는 방법으로는 스티밍조건을 

103~105℃로 하여 30~90초간 처리한다. 최근에는 160~180℃, 30~60초간 증열

하여 고착시킨다. 

· Thermofix법 : 인날, 건조후 건열 150~180℃에서 30초~5분간 처리한다. 

다만, 색상이 어둡고 농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 2상법 

· 알칼리 pad steam법 : 알칼리를 함유하지 않는 날염호를 인날, 건조후 

알칼리액을 패딩하고 곧바로 스티밍을 하여 염료를 고착시킨다. 

· 알칼리 blotch법 : 염료색호를 인날한 다음 알칼리를 함유하는 호를 피

복(blotch)하고 증열한다. 

· 알칼리 shock법 : 염료색호를 인날, 건조후 가성소다와 염료를 함유하는 



열욕(95℃)에 단시간(10초) 통과시켜 고착시킨다. 

· 냉고착법 : 염료색호를 인날, 건조후 알칼리를 패딩하고 감아서 하룻밤 

동안 방치하여 고착시킨다. 열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고착법이므로 에너지절

약 염색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응성염료 염색에 사용하는 호제는 염료와 반응하지 않는 호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알긴산소다가 최적이다. 테르펜유(mineral terpene)를 유화한 에

멀젼호도 사용된다. 요소는 반응성염료의 응집을 막고 용해를 도와 염착율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증열법이나 thermofix법의 날염에서는 필수적이다. 

라) 현료수지염료에 의한 날염 

현료(pigment)를 고착제(binder)를 사용해서 섬유표면에 고착시킴으로써 무

늬를 내는 방법을 현료날염법이라고 하며, 여기에 쓰이는 착색제를 pigment 

resin color(PRC)라고 한다. 안료날염제는 처음에는 유성타입(W/O 에멀젼)이였

으나, 외상이 용제이기 때문에 취급이 불편하여, 최근에는 수성타입(O/W에멀

젼)이 사용되고 있다. O/W형은 외상이 물이기 때문에 물로 간단히 틀을 씻을 

수 있고, 또한 수성의 조제첨가도 용이하다. PRC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

고 있다. 

① 안료를 수지로 고착시키기 때문에 모든 섬유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칼러매칭이 용이하다. 

③ 무늬의 윤곽이 샤프하고, 모양의 재현성이 좋다. 

④ 날염조작후 처리로서 수세공정이 없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⑤ 일광, 습윤 견뢰도가 좋다. 

한편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다. 

① 날염과 부분의 태가 딱딱해진다. 

② 농색의 경우, 마찰견뢰도가 나쁘고 드라이클리닝에서 색번짐이 생길 수 



있다. 

안료날염에 쓰이는 성분은 안료, binder(고착제), reducer(희석제, 날염적성부

여 성분) 등인데, 이들을 배합하여 날염호를 만들어 포에 인날, 건조후 

160~180℃, 3~5분간 건열처리하여 안료를 고착시킨다. PRC용 바인더로는 아

크릴에스테르, 메타아크릴산에스테르 외에 비닐계 모노머와 공중합체로 하여 

사용된다. Butadiene과 같은 합성고무도 혼합하는 것이 있다. 

리듀서는 안료와 바인더에 가하여 날염호로서 적당한 점도와 인날하기 쉬

운 성질을 부여하는 것으로, 유화제와 호제의 수용액에 교반하면서 테르펜유

를 가하여 만든다. 

간단히 날염할 수 있고 수세공정도 필요하지 않아 T-셔츠의 one point나 기

타 면, 면/폴리에스터 혼방품의 날염에 사용된다. 

(2) 양모의 날염 

양모는 산성염료 및 금속착염산성염료로 날염한다. 

양모섬유의 표면에는 큐티클층이 있어서 염료가 침투하기 어렵다. 그래서 

날염의 전처리로 큐티클층을 일부 파괴하여 염료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염소처리(chlorination)를 하든지, 또는 방축가공 양모를 사용한다. 날

염호에 benzylalcohol을 첨가하면 염료의 침입이 용이하게 되어 증열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염소처리가 필요 없게 된다. 

(3) 나일론의 날염 

나일론은 산성염료, 금속착염산성염료, 분산염료로 날염되는데, 색상의 선

명함과 견뢰도면에서 산성염료가 많이 사용된다. 금속착염염료는 염색견뢰도

는 우수하지만 색상이 어둡고, 분산염료는 균염은 잘되나 색상의 선명함이 

결여되고 염색견뢰도에 문제가 있다. 

염색조제로는 팽윤제로서 석탄산, resorn, 요소 등이 사용되고, pH조정에는 



증열중에 산을 생성하는 약제를 사용하고, 주석산 암모늄, 황산암모늄 등이 

첨가된다. 

(4) 아크릴의 날염 

아크릴의 날염에는 캐티온염료를 사용한다. 

캐티온염료는 저온에서 용해도가 낮은 것이 많아, 열탕에서 염료를 용해시

키더라도 온도가 낮으면 염료가 석출하는 것이 있으므로 그대로 인날하면 

날염면에 반점(speck)이 생긴다. 용해조제로서 초산을 첨가하지만, 초산은 증

열할 때 휘발하기 때문에 불휘발성의 산으로 주석산을 첨가한다. 인날, 건조 

후 101~103℃에서 30분간 스티밍하는데, 110℃이상이 되면 수축한다. 

(5) 폴리에스터의 날염 

폴리에스터의 날염에는 분산염료가 사용되며, 캐티온염료가염형 폴리에스

터는 캐티온염료와 분산염료르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상압가염형이 개발되었

으나, 종래 타입의 폴리에스터는 섬유분자의 배열도가 높고, 섬유구조가 치

밀하여 염료의 확산이 곤란하기 때문에 고착방법으로서 carrier법, thermosol법, 

고온고압증열법, 과열증기증열법(HT steaming법) 등이 있다. 이중 캐리어를 사

용하는 방법은 캐리어를 첨가하여 상압에서 증열, 염착할 수가 있으나 농염

이 안도기 때문에 담중색용이다. 또 캐리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냄새

가 남아있게 되고, 일광견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캐리어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날염용의 분산염료로서, 특히 적은 입상의 grain상, paste상, 액상 등 여러가

지 상태의 염료가 있다. 페이스트상태나 액체상태의 것은 그대로 원호에 첨

가하면 된다.  

호제는 소수성 섬유인 폴리에스터에 접착성이 좋은 것과 첨예한 날염을 

하기 위해 고형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적당하며 crystal gum, 가공 



locust beam gum(저점도), 에테르화 전분, 우단호 등을 적당히 분배하여 사용

한다. 

분산염료를 분산시키는 경우에 분산제를 사용하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증

열중 색번짐을 일으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페이스트상과 액

상의 경우는 분산제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 분산염료는 알칼리에 불안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약산성으로 할 필요가 있고, 불휘발성의 산으로 주석산, 

citric acid, phosphorescenic acid 등이 사용된다. 기타 환원방지제로서 

nitrobenzenesulfon산소다 또는 염소산소다 등을 첨가한다. 

가) Thermosol법 

인날한 포를 건열고온처리하여 염착시키는 방법이다. 서머졸법에는 승화성

이 적은 염료가 좋고 호제로서는 에멀젼호가 좋다. 건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첨예도가 높은 날염이 가능한 반면 농색을 내기가 어렵고, 담중색의 날염 또

는 면/폴리에스터의 날염에 적당하다. 고착은 건열 180~200℃에서 60초간 처

리하고 수세, 환원세정한다. 

나) 고온고압증열법 

100℃이상으로 증열하기 때문에 내압성이 있는 고온고압증열기가 필요하

다. 서머졸법에 비해 여러종류의 분산염료를 사용할 수가 있으며 또 선명한 

색상으로 농색의 날염이 가능하다. 인날, 건조후 125~130℃에서 20~30분간 

증열하고 수세, 환원세정하여 건조한다. 

다) HT steaming법 

상압과열증기를 사용하여 염료를 고착시키는 방법으로 고온증열기는 ICI사

가 개발하였으며, 그후 각사에서 제작되고 있다. 이것은 포화증기를 가열하

여 상압과 열증기로 인날한 포를 증열하는 것으로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

다. 서머졸법이 건열에 의한 방법인 것에 비해서 과열증기는 열용량이 크고, 



포의 온도상승도 빠르며, 염료의 이용효율도 좋아 단시간에 염착된다. 고온

고압증열법과 비교하면 농도에서는 열세이지만, 색번짐의 위험성이 적고 첨

예한 날염을 할 수 있다. 

날염호에 요소를 첨가하면 증열중 물과 요소가 공융융해물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염료가 용해하여 이 공융융해물이 섬유기질속으로 확산하는 속도를 

현저하게 증대시킨다. 인날, 건조후 HT steamer로 160~180℃에서 6~8분간 증

열하고 수세, 환원세정하여 건조하였다. 

(6) 면/폴리에스터의 날염 

분산염료와 반응성염료를 병용하는 날염법에서는 분산염료와 반응성염료

를 따로따로 날염호를 만들어 사용하기 전에 혼합한다. 고온증열처리법에서

는 첨가된 요소 때문에 염료가 색번짐을 일으키는 것이 있고, 또 반응성염료 

고착을 위해 첨가하는 알칼리에 의해 분산염료가 변색하는 것이 있다. 그래

서 서머졸법으로 분산염료를 폴리에스터에 고착시킨 후 알칼리를 패딩하여 

반응성염료를 고착시키는 방법도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성 또는 산

성에서도 셀룰로스와 반응하는 염료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염료를 사용하

면 간단히 날염할 수 있다. 

배트염료와 분산염료의 병용날염법은 먼저 서머졸법으로 분산염료를 폴리

에스터에 염착시키고, 그 다음 가성소다와 하이드로술파이트를 함유한 호로 

블로치날염하여 셀룰로스를 염착시키는 방법이다. 

배트염료만으로도 면/폴리에스터 혼방품의 날염이 가능한데, 적당한 배트

염료를 피그멘트상으로 인날, 건조후 서머졸법으로 폴리에스터에 염착시킨 

다음 가성소다와 하이드로술파이트를 함유한 호로 블로치날염하여 셀룰로스

를 염색한다. 

PRC에 의한 날염은 더욱 간단히 날염할 수 있는데, 농색에서는 마찰견뢰



도가 조금 떨어지고 촉감도 좋지않아 차별화 상품의 날염에는 적당하지 않

다. 

2) 방·발염법 

방염법이란 염료를 흡착, 분해 또는 염료가 침입하지 못하는 약제를 함유

하는 방염호를 인날한 다음 바탕색(지색)을 오버프린팅하던가 인염(color 

brushing)하여 방염부분에 염료가 염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방염부분

이 백색모양으로되는 것을 백색방염이라고 하고, 방염호에 염료를 가한 호로 

인날한 다음 바탕색을 오버프린팅하여 색모양을 내는 방법을 착색방염이라

고 한다. 방염에는 물리적 방염과 화학적 방염이 있고, 물리적인 방염제에는 

활석(talc), 소석회, 활성탄소, 발수제 등이 있으며 화학적인 방염제는 아연말

(zinc dust), zincsulfoxylate formaldehyde(예를 들면 decroline) 등이 있다. 

 

 

<표 3.7> 방·발염법의 분류 

 



발염법이란 미리 가발성의 염료로 염색한 직·편물에, 그 염료를 분해, 탈

색하는 작용을 가진 발염제를 첨가한 발염호를 인날하고 증열하여 그 부분

의 바탕색을 빼어 모양을 내는 방법으로, 이것을 백색발염이라고 한다. 호에 

발염제와 발염제에 저항성이 있는 염료나 안료를 배합하여 인날하고, 증열하

여 바탕색을 발염함과 동시에 발염부분에 effect color(삽색, 무늬염색할 때 무

늬의 일부를 채색하는 색)를 염색하는 방법을 착색발염이라고 한다. 발염제

로서는 일반적으로 환원제가 사용되며, 염화제1주석 sodiumsulfoxylate 

formaldehyde(예를 들면 Rongalit C), Zincsulfoxylate formaldehyde(예를들면 

decroline) 등이 있다. 

산화발염제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으나 염소산나트륨과 중크롬산칼륨은 인

디고염료의 산화발염에, 염소산알루미늄은 황화염료의 산화발염에 각각 사용

된다. 

 

<표 3.8> 직접날염법과 방·발염법의 비교 

 



최근 패션성이 높고, 고급화 경향의 날염이 요구됨에 따라서 직접염료로는 

낼 수 없는 디자인이 많아졌다. 따라서 발염, 방발염가공기술을 이용함으로

써 디자인의 표현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농색바탕에 백색이나 

담색의 세선이나 가는 무늬를 아름답게 날염할 수가 있게 되어, 이 날염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발염과 방발염이 급증하는 이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① 디자인의 적용범위가 넓다. 

② 형이음 불량, 형맞춤(adjust screen) 불량 사고가 없다. 

③ 무늬를 샤프하게 날염할 수 있다. 

④ 농색에서 가는선의 모양을 날염할 수 있다. 

 

방·발염법에는 방·발염호를 인날한 후 지염용 염료호를 인날하는 방법

(after cover printing)과 지염용염료를 패딩 또는 커버프린팅하고 건조후 발염호

를 인날하는 방법(before cover printing)이 있으며, 폴리에스터의 날염에 많이 

사용된다. 폴리에스터는 일반적인 발염법에서는 섬유에 염착된 염료를 발염

해야 되는데, 농색은 발염성이 나쁘므로 발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발염제

를 많이 사용하거나 캐리어를 첨가하기 때문에 발염부분의 주위가 흐릿해지

는(halation) 문제가 많이 생긴다. 

방·발염법을 전커버프린팅법으로 하든, 후커버프린팅법으로 하든 모두 가

발성염료를 미고착상태로 발염하기 때문에 발염성이 아주 좋고 농색의 발염

도 가능하다. 또 바탕색의 염색과 발염을 1회의 증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 짧다. 

(1) 면의 방·발염은 지염용에는 가발성의 직접염료, 반응성염료, 나프톨염

료가 있고 무늬색용에는 반응성염료, 배트염료, 안료수지염료 등이 있으며, 



이들을 조합하여 몇가지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반응과 배트염료, 

반응과 반응염료 조합이 많은 추세이다. 

 

 

<표 3.9> 셀룰로스섬유의 각종 방·발염법의 특징 

 

 

 가) 반응 – Vat 발염법 

가발염의 반응성염료로 염색한 후 알칼리, 환원제, 배트염료를 함유하는 

날염호를 인날 건조후 증열로 인날부의 염료분야와 동시에 무늬색인 배트염

료를 고착시킨다. 



반응성염료 염색 → 세정 → 건조 →배트염료·환원제호 인날 → 건조 → 

증열 → 산화 → 세정 → 건조 

 

배트염료는 산화, 환원이 용이하고 농색염에 적합한 염료를 선택하고, 환

원제는 환원속도가 빠른 Rongalit C를 사용한다. 

날염호를 만들때는 알칼리와 환원제를 호에 가하여 혼합하고 그 속에 염

료액을 가한다.  

인날후 건조하는데, 고온에서 건조하면 환원제가 분해하여 습도가 높은 상

태로 서서히 건조하더라도 산화로 인해 환원제가 소모된다. 증열은 생지를 

증열기에 넣은 후 공기를 배제한다. 만약 공기가 있게 되면 부분적으로 산화

되어 염색얼룩이 생긴다. 증열은 100~130℃, 8~12분간하고 곧바로 산화욕을 

통과하여, 수세후 소핑한다. 

나) 반응 – 현료수지염료 방염법 

반응성염료는 산성상태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섬유에 염착되지 

않는다. 이 현상을 이용하여 불휘발성 유기산을 함유한 안료날염호를 인날한 

후, 반응성염료의 지염용호를 오버프린팅하여 고온건조 및 증열을 한다. 

 

안료호·불휘발성유기산 인날 → 건조 → 반응성염료·알칼리 지염호 오

버프린팅 → 건조 → 증열 → 세정 → 건조 

 

불휘발성 유기산으로는 주석산, 인광(phosphorescence)산, 구연산(citric acid) 

등을 사용한다. 

다) 반응 – 현료수지염료 발염법 

가발성의 반응성염료로 염색한 후 환원제를 함유하는 안료날염호를 인날, 



건조한 다음 건열로 안료를 고착시키고 증열에 의해 지염염료를 분해하는 

방법이다. 

라) 반응 – 반응 방·발염법 

지염용 반응성염료로는 부가형 반응성염료(vinylsulfon형), 무늬색용 반응성

염료로는 치환형 반응성염료(monochlorotriazine형)를 사용한다. 

부가형 반응성염료를 포에 패딩, 건조하여 염료가 고착되지 않는 상태로 

치환형 반응성염료와 방염제를 함유하는 색호를 인날하여 건조한다. 증열함

으로써 무늬색호중의 방염제와 부가형 반응성염료를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섬유에의 염착을 방지함과 동시에 치환형 반응성염료를 염착시킨다. 

 

부가형 반응성염료·알칼리 패딩 → 건조 → 치환형 반응성염료·알칼리

·방염제 인날 → 건조 → 증열 → 세정 → 건조 

 

방염제는 부가형 반응성염료가 섬유와 반응하는 것보다 더 빨리 반응하여 

불활성화시키기 때문에 ① hydroxymethanesulfon산소다, ② piperazine, ③ 

sarcosine, ④ 산성아황산부가물 등이 있다. 

날염방법은 그밖에 치환형 반응성염료와 방염제를 함유하는 색호로 인날

한 후 부가형 반응성염료 지염호를 오버프린팅하든지, 패딩하는 방법 또는 

알칼리제를 나중에 처리하는 2단고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반응 – 반응염료를 사용하는 방·발염법은 재현성이 좋고, 바탕색과 무늬색 

모두 색이 선명하며 염색견뢰도가 우수한 날염을 얻을 수 있다. 

(2) 견의 방·발염법 

견의 날염에서도 최근에는 방·발염이 많아지고 있는데, 전혀 새로운 방법

이 아니다. 



환원제와 불발성의 산성 또는 함금속착염산성염료를 함유하는 색호를 인

날한 후 가발성 직접, 산성염료 등 지염용 색호를 오버프린팅하던지, 

 

불발성염료·환원제호 인날 → 건조 → 가발성염료색호 오버프린팅 → 건

조 → 증열 → 세정 → 건조 

 

또는 가발성의 직접, 산성, 반응성염료로 침염한 후 불발성염료와 환원제

를 함유하는 무늬색용 호로 인날한 후 건조하여 증열에 의해 지염염료를 분

해함과 동시에 무늬색을 염착시킨다. 

 

가발성염료 침염 → 세정 → 건조 → 불발성염료·환원제호 인날 → 건조 

→ 증열 → 세정 → 건조 

 

가발성염료로는 환원으로 분해하기 쉬운 아조계염료를 선정하는데, 특히 

분해물이 섬유상에서 착색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발성염료는 직접, 산성, 반

응성염료 모두 황색계와 적색계의 염료가 많고 청색계는 염료가 적다. 불발

성의 염료는 주로 안트라퀴논계의 염료로서  환원제에 안정하고 염착의 재

현성이 좋은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환원제는 무늬를 샤프하게 내기 쉽게 

해주며 불용성의 decroline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증열은 증기가 균일하게 

포에 닿도록 해야하며 100℃, 20~30분간 처리한 다음 수세한다. 특히 양모의 

방·발염법은 호제나 증열조건 등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염료의 선택과 공

정은 거의 비슷하다. 

(3) 아크릴의 방·발염법 

아크릴의 방·발염법은 환원제에 의한 발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일부 환



원제 방염도 하고 있다. 

환원제 발염은 가발성의 캐티온염료로 염색한 후 환원제와 불발성의 태키

온염료를 함유하는 무늬색 호를 인날, 건조, 증열로 지염의 색을 뺌과 동시

에 무늬색을 염착시킨다. 

발염제로서는 염화제1주석과 decroline이 있고, 자색발염, 착색발염 모두 염

화제1주석이 많이 사용된다. 

염화제1주석은 발염호의 안정성이 낮고, 황변(석소)이 생기기 쉬우나 최근 

개발된 에멀젼 타입의 가공주석은 백발성이 우수하고, 황변이나 복색이 잘 

안되므로 염화제1주석(생주석)보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지염에 앎자

는 가발성 캐티온염료는 양호한 백색발염성과 발염할 때 발생하는 염소가스

에 의한 변색이 적은 염료를 선택한다. 

그밖에, 염료분해물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복색하는 것을 방지하기 이하

여 복색방지제나 염화제1주석에서 발생하는 염화수소가스를 흡수하는 산흡

수제를 첨가한다. 

Decroline은 백색발염에 사용된다. 발염을 촉진하기 위하여 Rhodankali 

(potassium thiocyanate, 티오시안산칼륨)나 Rhodannatrium(티오시안산나트륨)을 

가하기도 한다. 

환원제에 의한 방염법은 불발성 캐티온염료와 환원제를 함유하는 무늬색

용 호를 인날한 후, 가발염 캐티온염료의 지염호를 오버프린팅하여 건조후 

증열, 수세한다. 염료의 선택, 발염제, 기타 조제 등은 전기와 같다. 

(4) 폴리에스터의 방·발염법 

폴리에스터의 방·발염법에는 물리적방염법, 환원제 방·발염법, 알칼리법 

및 킬레이트(chelate)방염법 등이 있다. 

가) 물리적 방염법 



물리적방염법은 방염제로서 활성탄소를 사용하여 활성탄소가 물리적으로 

염료를 흡착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동스크린날염에서 사용한다. 일

반적으로 활성탄소를 함유하는 호로 인날하고, 분산염료의 지염호를 오버프

린팅한 후 건조, 증열한다. 이 방법은 물리적 흡착이기 때문에 지염용염료의 

제약이 적어 백색방염에는 양호하지만, 착색방염에서는 무늬색용 염료와 함

께 가하는 활성탄소에 흡착되어 손실되기 때문에 우수한 염색물을 얻기 어

렵다. 

나) 환원제 방·발염법 

분산염료로 캐리어염색 또는 고온고압염색한 후 발염하는 방법은 염료가 

완전히 흡착되어 있기 때문에 발염성이 나쁘고, 지염이 담중색이 아니면 적

용할 수 없다. 

 

가발성여료 패딩 → 건조 → 불발성염료·환원제호 인날 → 건조 → 색소

분해·염착공정 → 세정 → 건조 

 

일반적인 방·발염법은 가발성 분산염료를 패딩, 건조한 후 불발성 분산염

료와 환원제를 인날, 건조후 고압증열(HP steaming), 과열증 가증열(HT 

steaming), thermosol(건열처리) 등으로 지염 및 무늬색을 염착시키는 방법과 

불발성 분산염료·환원제날염호를 인날한 후 지염용가발염료호를 오버프린

팅하여 건조후 지염과 무늬색을 염색하는 방법이다. 

 

불발염료·환원제호 인날 → 건조 또는 미건조 → 가발염료호 오버프린팅 

→ 건조 → 색소분해·염착공정 → 세정 → 건조  

지염용 염료로서는 발염처리로 완전히 색소가 분해되어 분해물이 쉽게 제



거될 수 있어야 하고 또 염색견뢰도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염료로서는 

주로 아조계, 아미노아조계, 티아졸(thiazol)계의 구조를 가진 분산염료가 사용

된다. 

무늬색용 염료는 발염제와 함께 호에 넣기 때문에 발염제에 의해 분해되

지 않으므로 발색성과 안정성이 좋은 염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퀴논

(quinone)계와 프탈론(phthalon)계의 분산염료가 사용된다. 

방·발염용 환원제로서 백색발염용에는 decroline, 착색발염용에는 염화제1

주석이 주로 사용된다. 염화제1주석을 사용했을 때, 증열후 발색부분에 주석

화합물이 잔존하면 염산이 생성되어 섬유에 황변(석소)이 일어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산을 흡수할 수 있는 요소, dicyandiamide 등을 첨가하면 

효과적이다. 제품중에는 캡슐화된 염화제1주석이 있는데, 이것은 안정성도 

좋고, 황변현상도 적다. 

인날후의 열처리 조건은 환원제의 양, 증기의 수분량 등에서 처리조건이 

다른데, 지염염료의 분해와 염착이 가능한 범위에서 저온, 단시간이 바람직

하고 고온, 장시간의 처리는 오히려 백도가 저하한다. 또 인날 무늬선에 

halation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일반적인 처리조건을 다음과 같다. 

HP스팀 처리   125~130℃   20~30분간 

HT스팀 처리   170~180℃    5~10분간 

Thermosol처리  180~200℃    1~2분간 

날염 직후는 양호한 백도를 보지하더라도 햇빛에 쪼이면 점차 황갈색으로 

착색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분해된 염료의 잔류분해물인 아미노기의 산화현

상에 의한 것이다.  

다) 알칼리 방·발염법 

알칼리 방·발염법은 ICI사가 개발한 방법으로 가발성 분산염료가 알칼리 



열처리에 의해 가수분해하든지 또는 친수성을 부여함으로써 폴리에스터에 

대한 친화성을 저하시켜 방염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환원제를 사용하지 않고

도 방·발염을 할 수 있다. 

알카리 방·발염법은 앞에서와 같이 환원제 방·발염법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공정으로서 가발성염료(지염)를 오버프린팅 또는 패딩하여 건조한 후 

알칼리제와 불발성염료(무늬색 염색)를 인날 고착하거나 또는 알칼리제와 불

발성염료를 함유하는 호를 인날한 후 가발염 염료를 오버프린팅(지염)하고 

건조후, 고착한다. 

 

<padding법> 

가발성염료 패딩 → 건조 → 알칼리·불발성염료 무늬색호 인날 → 건조 

→ 고착 

<전cover printing법> 

가발성염료 지염호 전면인날 → 건조 → 알칼리·불발성염료호 인날 → 

건조 → 고착 

 

<후cover printing법> 

알칼리·불발성염료 인날 → 건조 → 가발성염료호 오버프린팅 → 건조 

→ 고착 

 

패딩법은 발염성은 좋지만 색번짐이 발생하기 쉬우며 전커버프린팅법은 

색번짐은 적지만 발염성이 조금 떨어진다. 후커버프린팅법은 발염성은 우수

하지만 가장 색번짐이 생기기 쉬운 등 각각 일장일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는 패딩법과 전커버프린팅법을 많이 활용한다.  



지염용의 가발성 분산염료는 염료구조 중에 –OCOR, -NHCOR, -COOR 등의 

기를 가지기 때문에 알칼리에서 용이하게 가용화하고, 폴리에스터에 염착하

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무늬색용의 불발성염료는 염료구조중에 알칼리가용성기가 없기 때문에 알

칼리에 의해 변색, 농도가 저하하지 않는 염색견뢰도가 양호한 염료를 선택

한다. 

알칼리제로서는 탄산소다, 탄산칼륨, 가성소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무

늬색의 안정성, 염착의 재현성, 색번짐 때문에 탄산소다를 사용하고, 백색방

염에는 탄산칼륨을 사용한다. 그러나 알칼리제만으로는 충분히 백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염료가용화촉진제를 첨가한다. 가용화제는 알칼리의 가수분해를 

빠르게 하여 염료의 가용화를 촉진시킨다. 가용화제로서는 polyethylene glycol 

#300, 습윤제로는 글리세린이 있으나, 염료가 쉽게 번지기 때문에 이 결점을 

보완한 제품이 나왔다. 

인날후의 고착방법에는 HP steam법, HT steam법, thermosol법 등이 있다. 

HP steam법은 포화증기이기 때문에 색번짐이 발생하기 쉽고, thermosol법은 

방·발염성과 발색성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HP steam법을 많이 

사용한다. 

알칼리 방·발염법은 환원 방·발염법(주석계)과 비교하면 기계가 부식하

지 않고, 방·발염제에 의해 포의 외관이 변하지 않으며, halation도 생기지 

않고, 착색도 선명한 이점이 있으나, 지염용염료의 제약이 클 뿐 아니라 무

늬색용 염료도 많지 않다. 농색의 경우에는 방·발염이 곤란한 것도 있다. 

알칼리만으로 발염이 곤란할 때는 decroline을 병용하면 백색방·발염에는 효

과가 있다. 

라) Chelate 방염법 



킬레이트방염은 어떤 종류의 분산염료가 금속과 킬레이트 결합하는 성질

을 응용한 화학적 방염법이다. 

킬레이트 불가능한 분산염료와 금속이온을 함유하는 색호(무늬색)를 인날

한 후 킬레이트가 가능한 분산염료의 색호(지염)를 오버프린팅하여 HP steam 

또는 HT steam을 통과하여 방염과 동시에 무늬색을 고착시킨다. 

킬레이트가능 분산염료로서는 안트라퀴논계 및 아조계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되며, 염료분자중에  -N=N-, -OH, -COOH, ＞C=O, -NH2y 등 여러 개의 배

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속이온과 결합하여 전혀 염착하지 않을 뿐 아니

라 염착의 재현성, 염착성, 염색견뢰도 등이 우수한 염료를 선택한다. 

킬레이트불능 분산염료는 주로 아조계염료이고 일부 안트라퀴논계 염료가 

있으며 금속이온과 알칼리에 색상과 농도가 변하지 않고 염착성이 좋으며 

염색견뢰도가 좋은 염료를 선택한다. 킬레이트제로서는 킬레이트 성능이 우

수한 동화합물이 효과적이고 초산동, 개미산동, 황산동 등이 있다. 

이중에 초산동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염료와 금속과의 킬레이트화

는 pH 9~10dl 적당하며 pH가 낮으면 방염력이 저하된다. 수동스크린 날염과 

자동스크린 날염 양쪽으로 적용할 수 있고 방염성이 좋은 킬레이트방염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속이온 외에 방염효과를 증강하는 약제를 첨가

한다. 

호제에는 금속이온과 알칼리에 안정한 것이어야 하고 전분계, 섬유소유도

체 등이 사용되며 또 반에멀젼호는 방염효과가 우수하다. 

증열공정은 HP steam법에서는 125~130℃에서 20~30분간, HT steam법에서는 

160~180℃에서 5~10분간 처리한다. 

HP steam법에서는 증열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방염성이 저하하거나 색번

짐이 생길 수 있다. HT steam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적지만 농색염이 곤란하



기 때문에 농색의 경우에는 농염화제를 사용한다. 

세정은 미고착된 염료, 호제, 조제 외에도 포상에 잔류하는 금속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데, 환원세정 이외에 산세정, 산화제병용 산세정 또

는 킬레이트세정 등을 행한다. 

산세정으로서는 초산, 인산 등이 사용되고, 산화제병용 산세정은 과산화수

소가 사용되고, 킬레이트제로는 EDTA·2Na염이 사용된다. 

킬레이트 방염법은 금속염을 방염제로 하기 때문에 환원제 방·발염법에

서 볼 수 있는 halation이 생기지 않고 바탕색(지색)도 거의 변색하지 않으며 

재현성이 좋은 방염을 할 수 있다. 지염용염료로 아트라퀴논계 분산염료를 

사용하고 무늬색용에는 아조계 분산염료를 사용하고 무늬색용에는 아조계 

분산염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바탕색에 darkish blue, 선명한 green 등

의 선명한 색상을 날염할 수 있다. 그러나 무늬색의 색상은 방염법에 비해 

선명성이 떨어진다. 


